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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과싸운20년, 아직끝나지않았다!

화학저널창간호를손에들고감격에마지않았던것이엊그제같은데벌써 20년이란세월이흘렀다.

태동기를벗어나성장기에돌입했던국내화학산업을글로벌시장에내놓아도손색이없을정도로반석위에올

려놓는것이창간목표였고, LG화학의홍보담당자가 <한국의 Time>이라며추겨세웠을정도로상당한파장을

던졌던것으로기억된다.

당시에는체계화된국내화학산업관련자료가전혀없어상당히애를먹었고거의대부분을일본자료에의존할

수밖에없어유공(SK)에게국내화학산업관련자료를공개할것을요구했으나거절당했던기억이생생하다.

일본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시각에서 국내 화학산업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던 목표를 어

느정도달성했는지는객관적인평가가뒤따라야하겠지만아직도미국이나일본자료를완전히대체하지못한

점에대해서는부끄러움을느끼지않을수없다.

국내화학시장환경이열악해글로벌시각을충족시킬수있는좋은자료를펴낼수없었던것도사실이나스스

로의역량부족때문이라고자책하지않을수없다.

더군다나 20년 동안 석유화학 부문은 세계 5위에 올라설 정도로 급성장했으나 정밀화학 및 무기화학 부문이

퇴보를거듭해페인트를제외하고는존재의미를찾을수없는지경으로쇠락할때까지아무런역할을하지못

한점에대해서도책임감을느낀다.

하지만, 국내 화학산업이 오늘날에도달할 수있었던요인중의하나는화학저널이있었기때문이고, 앞으로도

화학저널이없는화학산업은생각할수없다는점분명히해둔다.

국내화학산업이성장을거듭하고있지만글로벌수준에도달하기에는역부족이고, 아직도개선해야할문제점

이한둘이아니기때문이다.

특히, 석유화학은 1991년 이후 20년 동안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독과점적 폐해가 그치지 않고 있고 가격과 수

급을담합하는카르텔역시근절되지않고있다.

화학저널이 석유화학기업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도 독과점과 카르텔 때문이고, 10년이 넘도록 독과점과 카

르텔을근절시키기위해노력했으나미흡했기때문일것이다.

화학기업들이독과점을추구하고수익을극대화하기위해노력하듯이화학저널이독과점을예방하고카르텔을

근절시키기위해언론의역할을다하는것도당연한책무이다.

화학저널은 앞으로도 화학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나아가 국내 화학산업이

글로벌강자로거듭날수있도록신속·정확한보도와통찰력을갖춘리포트를제공할것임을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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